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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벌록은 1999년 토론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와 토론토에서 ‘이슬람 문명과 정치’를 
가르쳤다. 2002년부터 최근 부임지인 토론토대학에서 ‘이슬람 
정치’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연구소인 테슬릿연구소와 새로 설립된 출판사인 
컴파스북스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슬람 사회과학 미주저널의 편집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아메리카의 이슬람 사회과학자 연합부 대표를 
맡았다. 

주요 간행물은 북미에서의 여성 무슬림활동, 다시 생각하는 여성 
무슬림과 베일(역사 및 근대사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등이 
있으며 프랑스어와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저자는 1994년 무슬림이 되었으며 호주 출신이지만 현재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운동가이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Katherine Bullock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 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출판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 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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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erine Bullock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 2010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ⅢT)

P.O. Box 669, Herndon, VA 20172, USA 

www.ii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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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 예외와 관련 라이

센스 협정 조항에 따라,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부분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나타난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출판사와는 관련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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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T 간략 본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원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압축적 형식으로 서술

된 연구소의 주요 출판물을 수집한 소중한 자료 모음집이

다. 짧으면서도 가독성이 높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형식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안내서들은 장편 출판물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원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서린 벌록 박사의 ‘히잡’ 논문은 ⅢT가 2002년에 처음 출

판하였고 2007년에 재판되었다. 

이는 히잡을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해석하려는 일반적인 

서구 생각에 대한 강력하고 지적인 비평이다. 이러한 세계

적 이슈가 불러일으킨 사회정치적 우려들을 제시하면서, 저

자는 히잡에 대해 식민주의와 하람 숭배의 측면들을 포함

한 서구의 역사적 고정관념을 고찰하고, 여성주의적 담론을 

평가하는 한편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을 제시한다. 이 작품

의 특징은 저자가 캐나다에서 히잡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

행한 한 이슬람 여성의 견해, 의견, 경험 및 관점들을 담은 

목소리이다.

저자는 박사과정 중에 이슬람을 수용했고 흥미롭게도 그의 

개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경험이 최초 논문

주제 대신 히잡을 박사과정의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역

사 및 문화적 오해들로 점철된 이 분야에 대한 세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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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저자는 오늘날에 이러한 중요한 쟁점들 대부분을 

구성하는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근본 요소들에 대한 도전을 

추구했다. 

벌록 박사의 연구는 서구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정치문제

의 중심이 되어버린 히잡에 대한 연구나 논쟁의 중요한 배

경을 이루고 있다.

---------------------------------------

Abridged Edition by Katherine Bullock of her Original 

RETHINKING MUSLIM WOMEN AND THE VEIL : 

Challenging Historical and Modern Stereotypes Katherine 

Bul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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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터기 여성들이 히잡으로 회귀한다는 방송을 보

면서 나는 그들에 대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아직까

지도 문화에 의해 세뇌당하는 여성들이 가엽게만 여겨졌

다. 많은 서구인처럼 나 또한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히잡이야말로 그들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믿고 있

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4년 후 상점 쇼윈도에 비친 내 모

습이 억압받고 있던 여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 중에 시작했던 4년간의 영적 여행은 무슬림

으로 개종하며 마무리되었고, 이 여정은 이슬람에 대한 

증오로 출발하여 존경과 관심 그리고 수용으로 이동하였

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도 히잡은 여자로서 가장 중

프

/

롤

/

로

/

그



요한 문제였다.

이슬람의 신학적 근간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

성을 억압하는 관습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큰 어려움

을 겪었고, 문화적 전통인 히잡은 여성 무슬림들이 충분

히 노력하여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꾸란 구절들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가리도록 지시한 

것을 믿는 많은 무슬림들을 보았고, 내가 보기에도 꾸란 

구절들이 분명히 이것을 지시하는 것이 확실했다. 집으

로 돌아오면서 착잡한 감정과 함께 무슬림 여성들에 대

한 연민이 들었다. 꾸란 구절이 더 명확했더라면 히잡이 

무슬림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우선 나는 무슬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히잡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야 했다. 나의 최종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신학 메시지였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

의 선지자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1994년 7월, 박사과정이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최

종적으로 무슬림이 되기로 하였을 때 나는 히잡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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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계명이며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학과 사람들에게 내가 무슬림이 되었고, 다음에 만날 때

는 히잡을 착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말할 것

도 없이 사람들은 다소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이

내 소문이 퍼지더니 새로운 옷차림의 여성을 보면서 다

소 적대적으로 대우받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인하고 열성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내가 어떻

게 억압적인 관습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마스가 한 

일이나 일부 무슬림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한 일들을 마

치 들어본 적 없는 듯이 이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러한 반감들을 잘 준비하지 못했고 내 주변 사람들과 공

무원, 지하철 행인 등 모두에게 다르게 대우받는 것들도 

준비가 되지 못했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똑같았지만 종

종 경멸적인 대우를 받았다. 중산층 백인 여성으로서의 

이전에 받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차별이었으며 이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월적인 나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나의 새로운 종교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반응들을 

타결해 나가면서 주변에 개종하거나 기존 무슬림인 여성

들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내가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여

성 무슬림 친구들은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 그들도 토

론토시 한복판에서 히잡을 착용하고 서 있던 경험을 나

처럼 했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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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시민들은 정말 지하철을 쳐다본 것이었을까, 아

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왜 내가 경

멸과 가련한 대상으로 대우받았어야 했던 것일까? 박사 

논문 주제를 결정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

한 생각들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히잡에 대한 사람들

의 태도야말로 탐구의 가치가 있는 주제로 명확하게 다

가왔다. 왜 ‘히잡’은 서구사람들에게 억압의 상징이 되었

는가? 왜 서구가 이슬람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까? 어떻게 나와 내 친구들은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주변 비 무슬림 사회와는 

충돌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우리 무슬림들이 생각하

는 형태의 히잡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위한 여정의 산

물이다. ‘히잡의 가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히잡

을 억압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고정

관념을 타개하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히잡이 여성 무슬

림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는 서구의 일반적인 개념은 

만들어진 이미지이며 히잡을 착용하는 모든 이들을 대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항상 

서구사회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으며 20세기 말

까지도 지속 사용되어왔다. 또한, 주장컨대 히잡이 억압

적이라는 판단은 ‘자유’와 ‘평등’의 자유로운 이해에 근거

를 두고 있으나 히잡 착용의 고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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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평등’과 ‘자유’를 억

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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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 번 / 째 / 장

식민통치 시대의 히잡

근대의 형이상학

시선과 히잡

결론





식민통치 시대의
히잡

어느 시점부터 서구사회에서 히잡이 억압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시작점을 집어내지

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18세기 유럽인들의 눈에 히잡

은 이미 무슬림 사회에서 억압의 형태로 비치고 있었다

는 점이다. 1717부터 1718년간 외교관을 지낸 남편 에드

워드 워틀리 몬타규경(Edward Wortley Montagu)을 

따라 터키로 여행을 했던 영국의 귀부인 메리 워틀리 몬

첫

/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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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규 부인(The British Lady Wortley Montagu)은 히

잡이 억압적인 것이라는 의식에 반박했다. 

터키에 머무르는 동안 히잡을 착용했던 부인은 히잡

이 여성들을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외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히잡은 여성들에게 억압

이 아닌 자유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히잡이 억압

적이라는 인식은 19세기 유럽의 중동 식민지 시대에 접

어들며 더욱 새롭고 중대한 의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흐마드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주듯 유럽 식민지배자

들은 여성의 지위에 집중된 새로운 시선을 자신들의 중

동 식민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식민지배 시대 당시 유럽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식민 통치자, 여행자, 예술가, 선교사, 지식인, 

정치인, 여성인권운동가 등 모두가 여성 무슬림들은 그

들의 문화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신념을 고수하였다. 

히잡 착용은 여성 무슬림들이 마주한 억압요소 항목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일부다처제, 여성격리, 남성 위주의 

이혼문화 등) 냉정하게 말하면, 히잡은 땅에 떨어진 여

성의 지위에 대한 줄임말이자 당시 유럽의 학자들이 내

놓은 동양학자의 관점에 근거한 중동에 대한 유럽의 문

화적 우월주의 신념을 비유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히잡이 중동 사회의 강압과 억압을 대변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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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단 서구 세계만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중동 사회

의 소위 ‘엘리트’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바라보는 동양

학자적 시각을 수용하고 고수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뒤처져 있으며 중동 여성들의 지위는 땅에 떨어

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진단 및 해법을 따라

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히잡을 벗는 

것이 서구의 발전된 문화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으

로써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자연스럽게 히잡의 착

용 여부는 국가의 발전과 쇠퇴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또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상류층이었던 만큼 반

대파들의 히잡 착용 논의들은 히잡과 히잡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경건/부유함/지위 등의 상징)에 애착을 

가진 계층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였다. 히잡 반대에 관한 

논의는 한 국가에서 국민 간의 균열을 만들었다. 서방국 

중심적인 엘리트들과 식민지배 및 통치,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여 식민통치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계층이 한 축을 이루는가 하면, 간극의 반대편에

는 전통 무슬림 학자들과 피지배층 등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고 ‘서양식’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축이 자리하

고 있었다.

이렇듯 히잡이 억압적이라는 주장은 지배로부터 나왔

거나 최소한 서구의 지배의도로부터 나왔다. 히잡이 여

성 무슬림들의 억압을 대변한다는 여느 주장들은 좋든 

 히잡의 가치  21



그렇지 않든 히잡에 관한 서구의 동양학자적이고 제국

주의적인 담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히잡에 관한 여러 

토론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양상을 띠곤 한다. 아흐마

드의 주장과 같이 히잡은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

지 동양학자적 관점이 담긴 짐을 운반해왔다. 오늘날 이

슬람 세계에서의 히잡에 관한 논란들은 위와 같은 제국

주의 시절에 계층 및 문화적 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근대의
형이상학

만약 히잡이 1700년대부터 서구인들의 눈에 억압적인 

도구로 보였다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새로이 등장

한 히잡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장

에서 나는 히잡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로서 

눈빛을 차단하는 히잡의 특성을 꼽는다. 이에 대한 여타 

논의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히잡을 공격하는 세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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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설명해준다. 

나의 분석은 이집트 식민화 과정에서 티모시 미첼

(Timothy Mitchell)이 주장한 동서양 근대 역학관계의 

만남 즉, 개인이 자신을 이 세계 밖의 관찰자로 느끼는 

상태에서(세상이 전시회인 것처럼) 물질적 세계를 하나

의 사진 또는 그림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서양과, 물질

적 세계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던 비유럽 세계의 만남에서 더 나아가는 주장이다. 

시선과
히잡

현대적인 추세에 대한 정점이라면 1851년 여름 만국

박람회에 대하여 타임지(The Times)에 실린 기고문 “우

리는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에서 ‘우리는 손

에 닿는 모든 것들을 유리 상자 안에 넣고 관찰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미첼은 이것이야말로 ‘객관성’에 대한 근대적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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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한다. 세상을 발아래에 두고 중립적인 곳에서 

관찰하는 느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성에 대

한 시선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가? 이러한 

관점은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제국주의 시절 중동에 도착한 유럽인들 앞에 놓인 

여성들이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환경이 그들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 여성들

은 자신들을 만국박람회처럼 관찰의 대상으로 전시하지

를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는 집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

었고(바깥쪽 창에는 가림막이 있었다), 남녀가 차별된 

공간에서 차별된 생활을 하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히잡

을 쓴 여성은 세상의 전시회적 관점의 모든 것을 어긴 것

이다. 그들은 보이지를 않았고,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

들은 볼 수 있었고 관찰하거나 해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타지인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보이고 싶지 않은 신비한 존재들이었다. 바로 이점이 유

럽 시각에서 히잡에 대한 반감을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

고 보인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문명의 정상에 있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중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중동에 도착함과 동시에 위협받았다. 어떻게 정확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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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보이지 않고 그림으로도 담을 수 없는) ‘미확인 

생물체’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거나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통제될 수 없

었으며, 유럽인들은 자신들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자

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자아

냈다. 

이 점은 중동 여성들로 하여금 유럽인들에 대해 우월

한 힘을 갖게 하였다.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상하관계의 

전개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은 이러한 전개에 

분개하며 히잡을 공격하였고 찢으려 하였다. 여성들을 

들춰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그림이나 사진 속의 중동 

여성을 나체 또는 옷을 벗겨내어 들춰내려 하였다. 이로

써 ‘여성 무슬림 히잡 벗기기’ 캠페인은 막을 열었다. 

결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구조 간의 차이가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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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근대의 형이상학’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중동 여

성들의 히잡을 공격하게 하였다. 히잡은 유럽인들의 동

양에 대한 오리엔탈 비전, 즉 동양문명에 대한 유럽 문

명의 타고난 우월함과 그 우월함을 바탕으로 동양을 문

명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저해하고 방해하

는 존재였다. 

정복 시기의 담론은 서구우월주의에 관한 생각들과 

여성 지위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여 피정복자들에 관한 

담론에 중요한 발전단계로서 역할을 했다. 중동의 엘리

트들은 히잡 착용 등과 같은 특정 관심에 대한 유럽식 이

해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신앙의 상표, 부나 지위의 상징으로 통용되던 히잡에 대

한 전통적인 견해들에 더해 히잡이 억압과 퇴보의 상징

이라는 견해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서구화된 소수 엘

리트와 비 서구화된 다수 일반 계층 간의 분열이 증가하

였다. 

아흐마드가 말한 것처럼 히잡에 관한 담론은 제국주

의 강탈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 및 대항의 역사

로 얼룩졌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현대 이슬람 세계

의 분쟁들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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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 번 / 째 / 장

히잡의 다양한 의미

가리는 이유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캐나다에서의
히잡 착용의 인식과 경험 

내가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

다 퀘벡주에 위치한 몬트리올에 사는 두 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 히잡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되돌려 보내

졌다. 이와 같은 사건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히잡의 의

미와 히잡이 캐나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논

란의 불씨를 지폈다. 캐나다에서 히잡에 대한 논란은 히

잡 착용이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습이며 캐나다인들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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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서 기

인한다. 

한 캐나다 방송국의 조사보고서는 ‘과연 히잡은 캐나

다 일부로 수용되는 리트머스지를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 학교에서 쫓겨난 여학생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캐나다인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

아 보였다. ‘더 글로브 앤 메일’ 언론에 실린 제프리 심슨

(Jeffery Simpson’s)의 사설에서 그는 여성 무슬림들이 

원한다면 히잡을 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내 히잡은 여성 무슬림들의 억압된 삶의 증

표라 주장하는 두 명의 격앙된 여성들의 반응을 촉발 시

켰다.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히잡

을 실제 착용하는 여성 무슬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

는다. 이번 장에서는 무슬림인 캐나다 여성 중 히잡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여러 논란에 

가로막혀 생긴 빈 공간을 그들의 목소리로 채워보고자 

한다. 단지 이들의 말 몇 마디로 나는 무슬림 전체가 똑

같이 생각할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

이다. 나의 목적은 단지 단 몇 명의 여성 무슬림들의 히

잡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

었을 뿐이다. 

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그 근교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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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다섯 명의 수니파 여성들과 한 명의 시아파 이스

마일리 여성을 1996년 5월에서 7월 사이의 기간을 두고 

취재하였다. 열여섯 명의 여성 중 여섯 명은 이슬람으

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열 명은 항상 히잡을 착용하였

고(이 중 다섯 명이 개종자였다), 다섯 명은 가끔 히잡을 

착용하였으며, 전체 여성 중 단 두 명만이 앞으로 살면

서 어느 시점에 히잡을 상시 착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견

을 보였다. 열다섯 명의 수니 여성 중 단 한 명만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하지 않았고, 시아파 이스마일리 여성을 

포함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종교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북미 지역에서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무슬림으로서 모스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몇 안 되는 

무슬림 신자들이다. 취재 여성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가명의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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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에 대한
인식

1. 왜 히잡을 착용하는가?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 무슬림들은 종종 캐나다인들에

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여기는 캐나다야. 자유로

운 곳이니까 히잡을 쓰지 않아도 돼.” 이러한 조언이 어

떤 방식으로 전해졌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재미난 경험일 수도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다. 

남아시아에서 온 학부생 누르는 학교 도서관, 매점에

서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매점에서 한 

나이든 여성이 그녀를 향해 매우 호전적인 어투로 왜 캐

나다에 ‘퇴보’를 가지고 온 것이냐고 따졌기 때문이다. 

그 여성은 누르를 향해 캐나다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엄

청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히잡은 그러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누르가 자

신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나 반감을 사는 타깃이 되

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을 착용한다는 

점을 짚어주자 그 여성은 조금 진정하는 듯했지만, 여전

히 누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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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 히잡을 쓰지 말아야만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듯

했다. 

누르는 자신이 캐나다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이유를 

비 무슬림 캐나다 여성들에게 설명할 때 종교적인 이유

를 들곤 하였다. 히잡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파티마를 

비롯한 모든 취재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종교의 일부분

으로 인식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히잡 착용이 종교

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하였는지 질문했을 때 그들은 모

두 “꾸란에 나와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명령

하신다”라고 대답하였다. 영국 출신 개종자인 바시라 또

한 “여성이 사춘기가 되면 그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

든 곳은 가려야 한다”라는 명령을 인용하였다. 

2.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해석?

히잡 착용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한 

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 학자들

은 그들이 인터뷰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꾸란

에서 히잡 등을 착용하라는 명령이 담겨있다는 점에 의

문을 품는다. 이 학자들의 눈에는 꾸란은 단지 수수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요구할 뿐 이슬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히잡과 같은 베일을 착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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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구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해 놓는 것은 인터뷰

한 여성들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마치 학

자 자신들이 인터뷰한 여성들보다 꾸란을 더 알맞게 해

석한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 차이에 대해 더욱 좋은 접근법은 카람의 이집트 

페미니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람은 이슬람주의 

여성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그들의 방법론에는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슬람

의 뿌리를 가지고 자란 여성 무슬림으로서 그들이 이슬

람의 기본인 꾸란에 대한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과 동

시에 그들이 사회적인 적용에 있어서 사용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카람은 히잡을 착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쪽 모두 서로가 잘못된 해석을 하

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잘못된 신념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서양세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내가 대학

에 히잡을 착용하고 가기 시작한 이후 동기 중 한 명이 

내 친구에게 “저 친구는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서양에서 태어나

서 성장한 여성 중 그 누구도 무슬림 사회 안팎에서 벌어

지고 있는 히잡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히잡 

착용을 결정할 수 없다. 히잡 착용은 무슬림 세계에서 

긴 역사를 가진 전통이다. 현재의 논란들은 대부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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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서구와의 제국주의 시절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히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과 그로 

인한 차별 및 희롱 등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보아 캐

나다에 살며 히잡을 착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들만 해도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찰 없이 매일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히잡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이끄

는 학자들 또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다양한 이유

로 정치적 지위, 경제적 이유, 종교적 신앙 등을 들고 있

다. 내가 취재한 여성들은 꾸란의 여러 해석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해석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꾸란

에서 명령하는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행위가 간결하고 

확고하다고 믿는다.

이슬람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슬람은 해

로운 종교로서 폭력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억압한다고 여

긴다. 하지만 내 연구에 등장하는 취재 여성들에게 히잡

은 억압도 테러도 아닌 ‘믿음’, ‘검소함’, ‘여성의 이슬람 

정체성’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 및 순종을 상징하는 무슬

림으로서의 증표이다. 그들은 히잡 착용을 즐겼으며 히

잡을 착용하면 기분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히

잡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 

히잡이 남녀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주고 여성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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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성적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느낌이 

들게 하며, 히잡을 착용하는 사회에서는 질투 같은 부정

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경험을 지식의 

기본으로 하는 페미니스트적 방법론이 의미가 있다면, 

이와 같은 히잡의 의미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

며 여성들은 그릇된 신념을 가진다는 모멸과 멸시를 받

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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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번 / 째 / 장

히잡의 다양한 의미

가리는 이유

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히잡의
다양한 의미

히잡 착용의 사회적 복합성은 서구의 보편적인 믿음

인 “히잡(히잡 종류가 하나인 양)은 여성 무슬림들의 억

압을 상징한다”라는 시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나의 도전과제는 서구 세계에서 통용되는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깊은 오해, 즉 그들이 강요와 

강압 때문에 히잡을 착용하며 이는 ‘억압의 증표’라는 주

장을 타파하는 것이다. 

세

/

번

/

째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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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은 히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중점

을 두고 독자들로 하여금 히잡에 대한 단 하나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양에서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 대해 존재하는 단 한 가지의 해석, 즉 그들은 

억압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시선에서 비롯된 불의를 조명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퀘벡에서 여학생들이 

히잡을 이유로 퇴학당하고 여성 무슬림들은 차별과 희롱 

등에 의해 고통받는다). 

다른 나라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분석한다. 이는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히

잡의 여러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다. 히잡 착용에 대한 

주요 저서 중 일곱 개의 핵심 주제를 종합해보면 각 상황

에 따른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가지는 지위, 개인의 정

체성 발산, 관습 및 법 제도와 같은 다양한 상황적 의미

를 가진다. 자연히 위에 언급된 테마 중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한 여성에게 한 가지 이상의 주제가 중첩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어지는 문단들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주제를 소개

하고 현대 서구 미디어가 히잡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

본다. 이 과정은 서구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히잡에 대한 이미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이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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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이유

(1) 혁명시위   1950년대 알제리 독립혁명과 1970년대 

이란 독립투쟁 당시 히잡이나 베일을 착용하지 않던 여

성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히

잡/차도르를 착용하였다. 히잡 착용은 제국주의 및 식민

지배에 대한 반대 의사와 서구의 의지에 공감하는 엘리

트정권 및 그 정권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감을 상

징하였다. 

(2) 정치적 시위   여성들은 엘리트주의 서구화 정책들

과 서양 신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위의 하

나로써 히잡을 착용하였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정책 

및 서구에 의한 상업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침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 

(3) 종교적 이유   서구화와 세속화에 대항하는 정치적 

시위의 한 부분을 차지한 움직임은 이슬람이 서구화와 

세속화를 대신하여 긍정적 대안 정치, 사회 및 경제 시

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범세계적

인 ‘이슬람 드레스 코드’ 표방 움직임의 일부로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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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개혁   서구화와 세속화에 대항하고 이슬람을 

대안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히잡은 착용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기

여하는 사회개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히잡은 사회계급의 완화를 대표하게 되었

다. 윌리엄스(Williams)는 이집트 여성들이 자신이 히잡

을 착용하는 이유로 사회를 치유하고 분열로부터 막기 

위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공적 위치에 대한 접근   최근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

한 여성들이 모두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히잡 착용을 결

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히잡 착용을 시

작한 여성들(일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공적인 위치로서의 진출을 촉진하여 구직

활동, 지위확보 및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피해 감소 등

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5) 개인 정체성의 표현   특히, 서양에 거주하는 무슬

림 여성들 사이에서 히잡 착용의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

에 대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아시아계 영국 2

세대인 나디아의 경우에도 열여섯 살에 처음 히잡을 착

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나를 특별

한 존재로 만들어 주고 정체성의 증표와 같은 역할 및 나

의 정체성에 종교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신호가 되어준

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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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습   다수의 무슬림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의 관

습을 존중하는 의미로 히잡을 착용하기도 한다. 미국에

서 교육학 학사를 취득한 35세의 사우디 출신 교사는 

“나는 신념에 의해 베일을 착용한다”라고 말했다. “그 신

념은 어떠한 배경과 믿음에 기초해 형성된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녀는 “나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애착이 있다. 

베일을 쓰는 것은 사우디 여성으로서 정체성의 일부에 

해당한다.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우디 문화

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행동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기에 나의 딸에게도 베일을 착용하라고 가르칠 것	

이다”라고답했다

(7) 국가의 법적 요구   히잡 착용 및 가리는 행위는 이

란에서 1979년 혁명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98년 

탈레반 정권진출 이후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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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의 의미 :
서구 미디어의 관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의 동기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복

잡성과 보편적인 서구 미디어에서 비치는 히잡 착용의 

동기 및 의미 간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서구 미디어 관점에서의 히잡은 보통 그리고 

대부분 억압의 상징 및 테러, 폭력, 잔혹성, 퇴보 등의 

이슬람 관련 공포를 상징한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형성

된 이미지에 히잡이라는 요소를 끼워 맞추는 것이다. 

히잡이 동양을 대변하였던 식민통치시대와 같이 1990

년대에 “히잡”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근본주의 공포의 화

신이 되었다. 신문기사들은 앞다투어 “히잡에 가려진 이

슬람의 위협”, “신앙의 행위인가, 히잡에 쌓인 사회에 대

한 위협인가?”, “장관의 발표와 같이 무슬림 히잡과 프

랑스 학교와의 조화에 대한 위협”, “새로운 법: 히잡을 

착용하고 살아남기”, “히잡에 갇힌 여성들”과 같은 헤드

라인을 쏟아낸다. 

이렇듯 히잡은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열등함과 연결되

고는 하였다. 히잡 착용이 “여성 억압에 대한 드러난 징

표”로 간주되며 히잡 착용을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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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폭력행사를 이용해 강요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위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여성은 히

잡을 자유의사에 의해 신념을 가지고 착용한다. 스크로

진(Scroggin), 굿윈(Goodwin), 브룩스(Brooks)와 같은 

서양 작가들의 글 속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바보 같고 무

지하며 독특하거나, 최악의 경우 이슬람주의 이념의 결

정체로서 남성들과 다를 것 없이 반 여성 이념을 대변하

는 주범으로 몰린다. 히잡 착용에 관한 학술연구에서 자

주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굿윈(Goodwin)의 연구에서 “극

단주의”에 쉽게 현혹되는 어리고 사회 및 경제적 유혹에 

약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들 대부분은 물론 위에 언급된 학자들의 인터뷰에

서 빗겨 갔다. 브룩스(Brooks)의 손에 탄생한 이미지 

속의 그들은 나라를 퇴보하게 만드는 암흑 같은 미래

의 전조들이다. 학술연구 그 어느 곳에서도 맥클레오드

(Mac’leod)에 의해 관찰된 카이로 서민층 여성들 사이에

서 유행 중인 히잡 착용 운동이 이슬람 근본주의 움직임

과 관계가 없다는 관점의 뉘앙스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다. 주흐르(Zuhur)와 러그(Rugh)의 사회경제적 관점

이 아닌 신앙심과 경건함에 중점을 둔 시각이나 브레너

(Brenner) 눈에 비친 인도네시아 자바 여성들의 선진적

이며 이성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다

시 잡기와 같은 시각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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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번 / 째 / 장

메르니시와 히잡에 대한 담론

메르니시와 방법론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에 등장하는 여성과 성 

결론





메르니시와
히잡에 대한 담론

모로코 출신 페미니스트 파티마 메르니시(Fatimah 

Mernissi)의 두 저작, “베일 저편에”와 “베일과 남성 엘

리트”는 서구에서의 히잡 의미에 대한 논의 자료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두 책에서 메르니시는 히잡이 여성에 대

한 남성의 부당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책에서 히잡이 강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자 

하기에 메르니시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박이 꼭 

네

/

번

/

째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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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메르니시와
방법론 

파티마 메르니시(Fatimah Mernissi)가 모로코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듯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들이 그녀의 작

품 중심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니시 자서전에 적힌 

일화에는 그녀와 히잡 관계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2

차 세계대전 당시 아홉 살이 채 되지 않은 메르니시와 그

녀 사촌들은 “어두운 머리색과 검은 눈동자 색을 싫어하

는 친 히틀러 세력이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인종을 볼 때

마다 그 지역에 폭격을 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

들 머리색을 염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르니시는 어머니의 히잡을 두르기 시작했지만 이

내 화난 어머니에 의해 히잡은 찢겨졌다. 그녀의 어머니

는 “다시 한 번 머리를 가리기만 하거라!”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히잡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인데 네가 히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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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니? 히틀러의 세력이 너

를 쫓아오더라도 절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대항

해야 한다”고 그녀 어머니는 가르쳤다. “머리를 가리고 

숨는 것은 그저 여성들을 쉬운 공격대상으로 만들 뿐이

야. 너희 할머니와 엄마는 이미 머리 가리는 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단다. 나는 내 딸들이 얼굴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행성에서 별들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

으면 좋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과연 히잡 착용에 대해 불

확실한 또는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확립할 수 있었을

까? 과연 어린 소녀에게 퇴보하는 행위나 반민족적으로 

보이지 않고 히잡을 착용하기로 결정할 자유가 있었을

까? 메르니시는 분명 이러한 기억들로 인한 트라우마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으며 그녀의 목적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유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히잡이라는 시스템을 과연 누가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

나? 그녀와 같은 계층의 문맹 여성들이 외출할 때 니깝

을 착용하는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선 히잡 및 니깝은 여

성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당연시되어 보였

다. 문제는 메르니시가 모로코의 제도 안에서 자기 자신

이 경험한 히잡 착용에 대한 경험적 시각을 보편적인 히

잡 착용의 경험과 히잡을 착용하는 실제 이유와 동일시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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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메르니시는 히잡 착용

에 관한 다양한 이슬람적 행위의 존재 및 다양한 이슬람

적 의미의 히잡에 관한 담론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

하였다. 그녀는 20세기 모로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

적 체계를 7세기 아랍의 시스템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역사적으로 어긋나는 접근법을 택했다. 

그녀는 20세기 모로코에서 벌어진 삶들이 선지자 무

함마드가 본 긍정적 이슬람의 이상적 상태라고 생각하였

다. 또한, 그녀는 모로코에서 벌어진 일들을 무슬림 세

계 전체에서 벌어진 일들과 동일시하며 무슬림 세계에서

의 히잡 의미에 대해 논한다. 이는 마치 현재 인도네시

아, 방글라데시,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시스템

이 태초 7세기에 발생한 무슬림 사회와 동일시하는 것과

도 같다.

따라서 내가 메르니시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1) 공간과 시대 배경에 따라 달

라지는 이슬람에 대한 의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역

사적이지 못한 종교적 상징으로 접근, 그리고 (2) 히잡 

착용에 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하지 않은 

좁은 시각 및 접근이다. 

히잡이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억압을 상징한다는 부

정적인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이슬람이 메르니시

가 말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적대적인 사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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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렇지가 않다면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번 장에

서 나는 메르니시의 여성에 대한 이슬람의 시선에 관한 

주장들이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모순점이있음을 드러나

게 할 것이다. 

메르니시에 대한 나의 주장은 무슬림 사회가 여성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주장은 일반적인 이슬

람 및 규범적인 이슬람에 대한 것이다. 꾸란 비전에 대

한 해석 중 여성에게 우호적이라는 해석은 메르니시의 

관점과 여타 여성들에게 꾸란이 적대적이라는 해석에 모

두 대응할 수 있다.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언행록)에
등장하는 여성과 성 

히잡 착용에 대한 메르니시의 주장은 ‘이슬람이 여성

의 성을 위험하다고 간주하며 통제되어야 한다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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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는 그녀 결론에 기인한다. 그녀는 나아가 이슬람은 

‘여성성’이 성스러운 영역에 반한다거나 부부 사이 사랑

을 금기시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성은 남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위협이 되므로 가려져

야 하며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격리 및 제외되어야 한다.”

꾸란과 순나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와 같은 주장들

을 펼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윈터(Winter)가 말했듯

이 이슬람은 “성에 대하여는 관대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태도는 이맘 나와위(Imam Nawawi)의 말로 대변

된다. 그는 “성적 욕구를 제외한 모든 욕구는 마음을 경

직시킨다”라고 말했다. 꾸란에 여성을 위험한 성적 존재

라고 언급한 구절도 없다. 오히려 꾸란은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숨을 부여받은 동등한 존재이며 같은 

영혼에서부터 나왔다는 개념을 보인다. (따라서 이슬람

이 어떻게 신성에 반하는 여성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

는가?) 

꾸란은 쌍방 의지에 의한 결혼으로 인한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많은 구절로 넘쳐난다. 메르니시가 이 구절들

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예

를 들면 꾸란 30장 21절) 부부간의 사랑과 이해, 연민과 

조화에 대한 꾸란적 그림은 메르니시의 관점과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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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르다. 그녀는 무슬림 질서는 남녀 간 특히, 부부

간의 사랑을 문명에 대한 치명적인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강조하자면 이슬람에는 몸과 육체적 욕구에 대한 어

떠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성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가담하지만, 에덴동산에서의 퇴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대상이 아니다. 이 행동에 대한 원죄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슬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덕을 결

정하는 것은 주변 정황이다. 즉, 결혼으로 인해 성욕을 

채우는 것은 장려하고 상을 줄 만한 일이지만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벌 

받아 마땅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신앙의 모습이

며, 그렇기에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여성 간 적대감을 일

으키기보단 적법한 관계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

을 남녀에게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규범적으로 볼 때 	

히잡은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적대적인 신앙 상징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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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히잡 착용이 여성들을 신앙생활 및 공적인 위치에서 

배제한다는 메르니시의 주장은 세 번째 장에 나온 여성

들의 행동과 두 번째 장에 등장하는 인터뷰 여성들에 의

해 반박되었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 목소리를 무시

하고 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들로 몰아세움으로써 메르

니시는 식민통치 시절의 동양적인 시각을 되새긴다. 그

녀의 관점은 지극히 지엽적인 시각이며 히잡 착용에 대

한 사회적 복합성을 무시한다. 

이슬람에서 기본적인 여성성과 신이 요구하는 여성

성 사이에 확실한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메르니시의 추측

이 틀렸다면 히잡은 더 나가 다른 형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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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섯 / 번 / 째 / 장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

A. 히잡과 자유화

B. 히잡과 남성의 시선

C. 히잡과 여성다움

D. 히잡, 성, 그리고 본질주의

E. 히잡과 선택

F. 히잡과 종교성 

G. 결론

결론





히잡에 대한
대안이론

이 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배경이 히잡에 

붙여진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이다. 이번 장에서는 21세기 소비적 자본주의 문화에서 

히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육체와 물질에 집중하는 사회 환경 속

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강해지고 자유로워

진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자

다

/

섯

/

번

/

째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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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시선과 자본주의 체제가 여

성에게 부여한 역할 등에 관한 페미니스트 성향의 주장

들을 분석하여 히잡이 여성들에게 두 가지 시선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아래 C, D, E 소주제에서는 각각 히잡에 대한 보편적인 

비판들로써 여성성을 파괴하는 의상, 제한적 선택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것이다.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히잡이 히잡을 선호하는 여성들

로 하여금 현대 물질주의의 악영향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적 전통으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A. 히잡과 자유화 B. 히잡과 남성의 시선

주류 언론사에 글을 쓰는 나히드 무스타파(Naheed 

Mustapha)와 술타나 유습알리(Sultana Yusufali)는 히

잡을 서양 대중 소비문화의 억압적인 요소들로부터의 해

방이라고 표현한다. 표현과정에서 이들은 두 종류의 페

미니스트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로 자본주의 문화 내

에서 여성 육체에 대한 물질화 및 상품화의 문제, 그리

고 두 번째는 이상적 미의 기준에 대한 광고가 미치는 악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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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바흐(Orbach), 보르도(Bordo), 울프(Wolf), 우

셔(Ussher), 맥킨넌(MacKinnon), 워르킨(Dworkin) 을 

포함한 다수 페미니스트가 서양문화에서 여성의 이미지

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작가들은 여성 육체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여성의 육체가 광고, 포르노, 예술, 

영화 등에서도 소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공

한다. 이들의 공통된 주요 논의 주제는 여성의 육체가 

마치 남성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며 그들의 육체는 성적 흥분의 

대상이다. (특히, 여성의 나체를 표현한) 다양한 예술과 

포르노 등에서 여성들은 자주 수동적이고 연약하며 남성

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소지품으로 그려진다. 사진과 

영화 등에서는 ‘취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

에 지나지 않지만, 다수의 페미니스트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에 기반한 여성의 물질화가 실생활에서 여성들을 남

성의 성적 필요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 육체를 물질화시키는 현상은 단

순히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사진과 

그림이 등장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특히, 광고 

분야에는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모습, 시리얼박스 밖으

로 튀어나온 여성의 다리 등 이러한 상품화 현상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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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나타난다. 판매상품과 여성의 성적 상품화된 육체

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희박하다. 여성의 육체는 단지 사

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여성의 육체

를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남성들을 자극하고 여성의 육체

를 물건 및 상품으로 상기시킨다. 이러한 상품화는 여성

들을 비인격화시키고 물건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고 순화시키는 것은 페미니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무스타파와 유습알리는 히잡을 이러한 물질화 및 상

품화의 덫에서부터 여성들의 인격을 되찾아줄 방법이라

고 본다. 무스타파와 유습알리는 히잡이 여성들을 비물

질화하여 남성의 시선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없애는 것

과 동시에 여성들을 ‘미의 전쟁’에서 탈출시켜줌으로서 

자유를 선사한다고 주장한다. ‘미의 전쟁’이란 여성들이 

주위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미의 기준에 맞추

어 자신들을 가꾸어가는 행동을 가리킨다. 길고 펑퍼짐

한 의상을 입고 히잡으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여성들은 

급변하는 시계추와 같은 패션산업 및 여성들을 착취하는 

여타 산업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미의 기준에 대한 복

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른 상황에

서는 억압적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히잡이라는 이슬람 

고유의 전통을 자유의 상징으로 삼았다. 히잡을 선택함

으로써 이들은 ‘패션 감각이 있고 날씬하며 아름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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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는 다수(서구) 문화의 여성에 대한 메시지에 대항

하여 무슬림 정체성 및 소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전통을 통해 히잡이 잘못된 의식

이라는 주장에 대항한다. 

C. 히잡과 여성다움

여성들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고 다르다는 이

미지를 부각시키는 서구문화는 “가리는 것”이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칙칙해 보이는 의상들

로 가려진 여성 무슬림들은 마치 그들의 여성성과 매력

이 박탈당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번 소주제에서 나는 히잡이 여성성과 성적 요소를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항하여 네 가지의 반론을 펼칠 것

이다.

애초에 여성들은 하루 24시간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다. 언뜻 보면 온종일 히잡을 착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히잡은 공적, 사적 장소를 구별하는 의복이 아

니다. 히잡의 착용은 낯선 남성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로 

착용과 미착용이 나뉜다. 여성들이 다른 여성이나 가족

관계의 남성들과 있을 때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족을 제외한 낯선 남성들의 시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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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밖에서도 히잡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남편 앞에서는 아름답

게 치장하고 자신들의 외모를 뽐내도록 권장된다. 

셋째로 대부분의 사교 행사는 남녀가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없는 환경에 훨씬 더 자주 노

출된다. 이런 사교 행사들에서 여성들은 화장을 짙게 하

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을 즐긴다. 이중 가장 화려한 행

사 중 하나는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한 파티이며, 여성

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다. 이러한 행

사들에서 여성들은 서로의 손에 헤나를 그려주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춤과 노래는 빠질 수 없다. 나는 중년의 여

성들이 춤추고 손뼉 치며 엉덩이를 흔들고 쑥스러워하는 

신부를 재촉하고 독려하여 더 화려하게 몸과 엉덩이를 

흔들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네 번째로는 히잡과 다른 문화의 여성들이 남성의 시

선에 대비하여 취하는 행동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머리를 삭발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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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히잡, 성, 그리고 본질주의

자유주의와 신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행동

과 욕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 히

잡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 여성 차이를 강조하는 요소들

은 특히나 사회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꾸란 자체도 히잡 착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남녀 

의복 차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꾸란은 짧은 두 개의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것으로도 충

분해 보인다. 꾸란 24장 31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여성

들로 하여금 “베일로 가슴 부위를 가리도록”하고 있고, 

33장 59절에서는 외출 시 겉옷으로 가리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꾸란이 대중적인 자리에서 남녀 사이에 관계 형

성이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겉옷으

로 몸을 가리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믿는 듯 보인다. 

꾸란에 어떠한 겉옷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답

이 없지만 24장 30절에 남녀 모두 시선을 내리고 겸손함

을 보호하라는 구절이 있다. 꾸란에서 남자들의 시선에 

대한 현상을 이미 분석하여 남성의 성적 시선의 중요성

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본질주의가 ‘남/여/우성/열성’으로서 수 세기 동안 사

용된 과거 방식대로 여성의 삶과 교육 및 참정권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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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의 기본권을 거부하는 것을 간직할 때 상당히 위

험하다. 하지만, 꾸란에서는 이러한 남녀 차이를 구별하

지 않는다. 실제,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

다. (꾸란 4장 1절. 인류여! 한 몸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배우자를 갖게 주님을 숭배하라.”) 꾸란은 여성이 대중

적인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들을 우리에게 설명

해준다. 여성이 가리는 것에 대한 논쟁은 남녀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언급보다 더 전략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요

컨대, 나이 든 여성은 가리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꾸란 

24장 60절). 

자유/포스트모더니즘에서 사회화가 결과적으로 여성

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

적으로, 꾸란에서는 인간 특성이 지속하는 것을 시사한

다. 이는 생물적 결정론을 내포할 필요가 없으며, XY 염

색체인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실제, 대부분 남성은 여성을 잘 대우한다. 오히려, 

사회화가 여성을 열등하게 인식하는 남성들을 양산하고 

이러한 태도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히잡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거

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사회가 가정 안팎은 물론 

특히, 대중적 공간에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을 억제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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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히잡과 선택

히잡으로 회귀하려는 운동에 대해 서구 학자들은 여

성들의 ‘히잡 착용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여

기에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결정하도록 교활하게 세뇌

되거나 강요되고 있다는 선입관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만약 히잡을 착용한다면, 히잡 착

용이 좋은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히잡 

착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히잡 착용 결

정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동일

하다.

선택은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문화와 이를 선택하는 개인 능력 간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 내가 세 번째 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심지어 상당한 자유가 존재하는 서구에서도 선택에는 범

위가 있다. 

대부분 서구사회에서도 여성이 대중 앞에서는 가슴

을 가리도록 한다. (물론 누드 해변 등 특정한 장소는 제

외하고 말이다.) 어느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가슴 노출을 

제재하는 문화에 의해 여성들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하

지 않는다. 대부분 여성은 이러한 제재를 수용하고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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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때 가슴을 가리는 것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으로 여

긴다. 이러한 것은 히잡 착용과 같은 것이다. 

즉,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선택

을 문화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비록, 터키 같은 일부 무

슬림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역

자 주 : 터키에서도 군정부가 금지했던 히잡 착용이 오

늘날에 허용되었다.)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선택을 허용하는 무슬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다. 이란 또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여성들

의 의복을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불안정한 무슬림 사회에

서 히잡이 충성의 표식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의복을 폭

력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

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용될 수 없다. 다시 얘기하

건대, 히잡 착용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의 

히잡 착용에 대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F. 히잡과 종교성 

종교적 제재와 두 번째 장에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 무슬림들이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히잡을 착용했다는 것 때문에, 히잡은 이슬

람 교리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다른 종교들처럼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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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도 사후 세계를 강조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세속적

인 것들에 유혹받지 말 것을 경고한다. 꾸란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의 날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각 영혼은 선행

과 악행을 평가받게 된다. 신앙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으

로 상기되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복

장 또한 신앙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경건한 행위로

써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힘을 부여해줄지 몰라도 이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히 무슬림의 하디스에서 “하나님은 너의 외모나 재

산을 보지 않는다. 네 마음과 행동을 살펴본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no. 2564).

히잡을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했을 때, 자본

주의의 소비중심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 육체의 완벽성에 대해 언급한 꾸란의 내용에서 찾

을 수 있다. 서구에서 식이장애를 겪고 외모에 대해 불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이 모

든 것, 심지어 개인의 체형까지도 창조한다는 것을 불신

하는 문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는 문화적인 

관습과 형성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신체’

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수술을 감행할 의지 

없이 우리의 몸을 대폭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만약 개인이 건강한 상태

에 있다면, 몸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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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 꾸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

셨기에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을 강

조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머니 자궁에서 그대

를 만들었다.” (꾸란 3장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

리를 최상 상태로 만드셨노라.” (꾸란 95장 4절).

선지자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적당히 먹는 가운

데 운동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히잡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 무슬림들은 

물질주의의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주는 

뿌리 깊은 신앙 전통에 발을 들이게 된다. 

G. 결론

이번 장에서 전개된 주장은 히잡이 여성 자존심과 신

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21세기 소비자 자본주의 문화

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

용했다는 것이다. 히잡은 또한 종교적으로 승인된 의복

이고 히잡이 내재한 종교와 연관성이 착용하고 있는 사

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치가 외모가 아닌 신실한 행위

에서 비롯됨을 상기시켜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러한 관

점에서 히잡은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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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의 상징이다. 

이는 히잡이 이슬람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여성의 성적 특성만 중요시해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론

내 책은 왜 개개인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에 중립적이

어야 할 세속의 자유주의 사회가 내가 무슬림이 되고 히

잡을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이

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탐구 여정은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히잡을 받아

들였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히잡을 없앴다가 

다시 몇몇 여성 무슬림들이 착용하기 시작한 오늘날까지

에 이르렀다. 나는 토론토에 살며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

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히잡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여성

들의 의견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21세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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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문화에서 히잡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다.

히잡은 남성과 여성 복장에 관한 철학이고, 남성과 여

성 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관련된 것

이다. 그러나 히잡은 다양한 범위로서 여성의 몸을 감싸

는 천 조각이고, 서구에서는 적대감의 대상이며, 무슬림 

세계에서도 격렬한 투쟁 원인이 되고 있다. 

터키와 튀니지에서는 “현대성”을 명분으로 히잡을 폐

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터키에서 이 법은 다시 

폐지되었다.)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퇴보적이

고 반문명적이며 미개하여 여성에게 억압적이라고 여기

는 동양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

잡을 억압적인 것으로 보는 일반적 서구인들의 견해와 

히잡을 없애려는 무슬림 세계의 시도가 일맥상통하게 	

된다.

오늘날까지 여성주의 패러다임은 히잡 착용의 긍정적

인 면을 간과해 왔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히잡 착용에 

대한 다양성을 포착하려 하지도 않았다. 퇴폐적인 동양

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담론은 여성 무슬림들을 해

치고,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을 말 못하는 바보들, 자기 

자신의 의견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다.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 문화에서 여성들이 받

는 억압은 잊은 채, 오로지 여성 무슬림들만이 전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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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억압에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히잡은 억압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지속

되는 것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다. 비록 

그 패권이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고 특정한 외교정책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히잡

에 반대하는 담론은 서구 패권주의와 관련이 있다. 

일부는 당연히 항의할 것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

에서 여성들은 고립되어 왔고 지금도 고립되어 있다. 그

들은 히잡으로 가려야만 했다. 히잡은 여성의 잠재력, 

교육과 직업, 참정권을 제한시키는 것 중 일부였다. 메

르니시처럼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에 반대하는 캠

페인을 벌이고 히잡이 사라지는 것을 축하하는 것은 놀

랄 일도 아니다. 다시 히잡을 착용하려는 움직임은 서구

의 억압에 대한 고정관념과 몇몇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

적 관행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이다. 꾸란과 순나(선지자

의 언행록)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에 많은 힘이 

내재되어 있다. 

나를 포함해서 꾸란과 순나, 선지자, 그리고 첫 번째 

공동체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정의를 구현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풍조로 인해 지난 1,400년

간의 삶의 방식이 왜곡되어 왔다. 이러한 무슬림들, 남

성과 여성들은 히잡이 고립과 같은 과거의 억압적인 전

통과 단절되어야 하며, 그러한 억압들이 여성들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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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노동, 정치적 개입과 히잡을 요구하

고 있다. 

히잡에 대한 이러한 의견 차이가 오늘날 무슬림 공동

체에서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견 차이는 무슬림 

초기에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사람들은 히잡 착

용 여부로 무슬림 여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등 히잡 

착용에 과감하게 집착하고는 했었다. 

잊혀지고 있는 사실은 샤하다(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는 선언과 믿음, 그리고 무함마드가 하나님

의 선지자라는 것)가 개인을 이슬람 신자로 만드는 것이

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

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언적인 전통은 규칙을 잘 지키는 여

성들이 이번 생에서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다음 생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행동 범위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여성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신경 써

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다. 그러므로 “보

수” 세력은 거만함을 경계하고 히잡 착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히잡이나 니캅 착용하기

를 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이

다.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는 양측에 의해 지켜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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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내가 처음 연구를 진행해 온 이후로 무슬림들 사이에

서 히잡이 종교적인 것이 아닌 문화적 의복이라는 논의

가 제기되고 있었다. 

나는 개종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부터 이 논의에 대해 

조사해 보았고, 이 논의는 불충분한 증거와 일관성 없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히잡은 종교적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서구에서는 분명히 열띤 지지를 받을 것이기에 히잡 착

용을 원하는 여성 무슬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소외

감이 생기게 될까 봐 걱정된다. 

히잡 착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서구 주류

문화 담론과 진보적인 무슬림 담론에 의해 외면받고 있

다. 이 책에서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이 히잡을 착용

했거나 착용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진정

으로 원해서 히잡을 착용해 왔다. 이 책의 전체적인 틀

은 히잡이 종교적 의복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 

무슬림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종교의 일부라는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 책이 히잡 착용 논의에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내 책은 나처럼 이슬람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찾고 히

잡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히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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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또 다른 이야기를 싣고자 했다. 

내 책은 다른 의견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려는 시도이다. 

또한,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 무슬림들과 그들 의견

이 존중받고 호의를 바탕으로 히잡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질 것을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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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이래 계몽기를 거치며 유럽인은 교회와 군

주에 의해 자행된 과도한 속박과 탄압에 대한 반발로서 

그들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추구했으나 반발에 의한 자

유로움은 지나친 방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지위를 잃은 교회와 그 바탕에서 태어난 유럽

은 이를 바로잡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지위

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명분이 없는 물질적 세속주의를 합리화하려

는 방편으로써, 매우 공격적으로 다른 사상들을 비판해	

왔다.

왜곡된 유럽 사상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아무런 생각 

역

/

자

/

의

/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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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받아들이고 그 잣대에 종속되어 사회와 세계를 평

가하는 현재의 흐름을 보며 조그만 목소리라도 내려는 

마음에서 쌀람누리는 국제 이슬람 사상 연구소의 간략 

본 시리즈에 기고된 캐서린 벌록 박사의 <히잡의 가치>

를 소개하기로 하고 이 주제로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 세

미나에 맞춰서 출판한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삶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자

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른 우리 이웃에게 드리는 소박하

고 작은 정성이라 여겨주시기 바란다.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이라

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 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쌀람누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7월 서울 

쌀람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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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벌록은 1999년 토론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와 토론토에서 ‘이슬람 문명과 정치’를 
가르쳤다. 2002년부터 최근 부임지인 토론토대학에서 ‘이슬람 
정치’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연구소인 테슬릿연구소와 새로 설립된 출판사인 
컴파스북스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슬람 사회과학 미주저널의 편집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아메리카의 이슬람 사회과학자 연합부 대표를 
맡았다. 

주요 간행물은 북미에서의 여성 무슬림활동, 다시 생각하는 여성 
무슬림과 베일(역사 및 근대사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등이 
있으며 프랑스어와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저자는 1994년 무슬림이 되었으며 호주 출신이지만 현재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운동가이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Katherine Bullock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 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출판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 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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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벌록은 1999년 토론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와 토론토에서 ‘이슬람 문명과 정치’를 
가르쳤다. 2002년부터 최근 부임지인 토론토대학에서 ‘이슬람 
정치’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연구소인 테슬릿연구소와 새로 설립된 출판사인 
컴파스북스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슬람 사회과학 미주저널의 편집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아메리카의 이슬람 사회과학자 연합부 대표를 
맡았다. 

주요 간행물은 북미에서의 여성 무슬림활동, 다시 생각하는 여성 
무슬림과 베일(역사 및 근대사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등이 
있으며 프랑스어와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저자는 1994년 무슬림이 되었으며 호주 출신이지만 현재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운동가이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히잡을 억압적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주류 

미디어가 히잡 착용을 이슬람의 퇴보, 잔혹성 등과 동일시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히잡의 

착용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되고 있다.

본 책은 히잡이 여성 무슬림들에게 억압적이라는 서구 대중문화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히잡이 

갖고 있는 이미지 뒤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구조를 조명한다. 또한, 히잡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식민주의적 근원을 분석하고, 히잡이 미에 대한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새로운 

여성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메르니시와 같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ㅣ쉐이크 함자 유습 한슨  자이투나 연구소 창립자 및 이사회 이사장

히잡은 최근 이슬람 담론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히잡에 관한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있지만, 

페미니스트인 무슬림이 작성한 글은 매우 드물다.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무슬림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해야 할 서적이다. 

벌록 박사의 책은 우리 서구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히잡과 그 의미와 관련된 가정들을 

반박하고 있기에 주목받을 만하다.

ㅣ줄리안 본드  크리스티안 무슬림 포럼 임원

이 책은 처음 출판됐을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 시기적절하다 하겠다. 저자는 히잡에 대해 의혹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서구 여성이지만 무슬림이 되면서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주의를 환기하는 신선하고, 진솔하고, 흥미롭게 잘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실제로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 히잡 착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로 글을 작성했다. 

이 책이 새로운 독자들에게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려지기를 기원한다.

Katherine Bullock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 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출판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 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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